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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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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뤘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 상승으로는 그만큼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2000년대 노동소득분배율이 1990년대 초에 비해 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상위 1% 노동자의 소득분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세계무역의 확대와 기술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국가간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저개발국인 중국 등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임금근로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둘째, 전산·자동화시스템의 발전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노동분배율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생산현장에서 고급기술자 및 저급기술자의 고용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중급기술자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연구에서는 1990년

~2007년간 전산·자동화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가 전체의 80%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59.7%에 머물러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에서도 고용이 동반된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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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둘러보기

동남권 주가 10월 중순 이후 하락세

최근 들어 국내증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실적악화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향은 동남권 기업의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표준화(2013.1.2 = 100.0)하여 분석한 결과 10월 고점인 108.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11월 13일 기준 동남권 기업의 주가지수는 전 고점 대비 6.2% 낮은 수준

이다. 기업수로는 지역 상장기업 72개 중 51개가 전 고점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S경제인사이트Vol.41
2013.11.15

BS경제연구소

■ KOSPI지수와 동남권 주가지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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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금리 급등
→ 연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부각으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국내에도 향

▶ 코스피지수 하락
→ 코스피지수가 외국인 및 기관 순매도세로 1,960대로 하락하며 두 달 만에 최저치 기록

▶ 엔화 약세
→ 일본 경제성장률 부진으로 엔화가치가 하락하여 엔/달러 환율 99엔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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